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늦더위에도 전력수급 차질없이 관리
- 9월 늦더위 대비 전력수급 관리현황 재점검

  기상청에 따르면 9월에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. 산업

부 안덕근 장관은 늦더위로 전력수요가 계속 높게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

해 8.31일 유관기관과 점검회의를 열고 9월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설비 관

리계획을 재점검하였다.

  * 9월 1주 평년기온 대비 높을확률 60%, 비슷할확률 30% 
9월 2주 평년기온 대비 높을확률 40%, 비슷할확률 40% (8.22일, 기상청 1개월 전망)

  통상 여름철 집중관리 기간(7월 3주부터 8월 3주)에는 발전설비를 최대

로 가동하고 여름이 끝날 무렵 9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전기를 순차적으로 

정비해 동계 전력수급 대책기간 전까지 정상복귀하도록 한다. 하지만 9월 

1주와 2주에도 평년대비 높은 기온이 지속 될 것이라는 기상 예보에 따라 

산업부는 9월 발전기 정비 일정을 전면 재검토했다. 9월 1주에 정비 착수 

예정이던 7개 발전기의 정비를 1~2주 순연하여 공급능력을 2GW 이상 추

가 확보하기로 했으며, 그 결과 10GW 이상의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을 

것으로 기대된다. 아울러 새로 건설된 시운전 발전기, 예비력 부족시 가동

할 수 있는 약 7GW의 예비자원도 준비되어 있어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

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.

  안덕근 장관은 “누적된 더위와 태풍 종다리 영향으로 역대 최대 전력수

요(’24.8.20, 97.1GW)를 기록했음에도 전력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설비 관

리와 실시간 대응 노력 덕분에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.”

며 기관과 현장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, “과거 발생한 가장 

큰 전력 위기상황은 한 여름이 아니라 2011년 9월 15일에 늦더위 상황에

서 발생했다.”면서 “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

기해달라.”고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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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붙임  여름철 전력수급 상황 점검회의 개요

◈ 9월에도 이상고온이 지속될 수 있어 전력수급 전망을 살피고

안정적 전력수급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

□ 회의 개요

ㅇ (일 시) ‘24. 8. 31.(토) 10:00～10:50 (50분)

ㅇ (장 소) 전력거래소 경인전력관제센터

ㅇ (참 석) 산업부 장관, 전력거래소, 한수원, 발전 5사

□ 세부 일정
※ 모두발언까지 공개

시 간 주 요 내 용

10:00 ~10:35

5‘  ∙ 모두 발언

5‘  ∙ 하계 전력수급 실적 및 9월 전망 (전력거래소)

15‘  ∙ 9월 발전설비 관리계획 (발전6사)

10‘  ∙ 토론 및 맺음말씀

10:35~10:45 10‘  ∙ 전력관제센터 시찰 

10:45~10:50 5‘  ∙ 기념촬영 및 환송


